
일본의 면 방적 - 순조롭게 셔츠감의 초기 판매가  

후반에는 급감 

일본의 면 방적은 2006년 춘하절용 셔츠감 판매가 쿨 비즈(cool biz) 효과도 

있어 초기에는 순조롭게 판매하였다. 2006년 일찍부터 셔츠감이 활발하게 움

직여, 전반에는 많은 방적이 2005년 판매 업적을 웃돌았다. 다만 점포에서의 

판매는 일기가 불순한 영향을 받아, 후반에는 판매가 급격히 감소되었다. 이

와 같이 불안 재료가 된 상항에서 2007년 춘하절에는 플러스 알파의 제안을 

내놓도록 중요시 하고 있다. 

“쿨 비즈”는 2006년이 2년째인데, 2005년에는 이 “쿨 비즈”의 제창이 나온 

시기가 이미 소재의 거래가 끝난 뒤였으므로 소재 메이커에게는 혜택이 없

었다는 말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므로 방적에게는 2006년이 실질적인 초년도

가 되므로 각사에서 특화 소재를 모두 갖추고 판매전을 벌였다. 

어패럴에서는 2006년 춘하절 판매전에 대한 열의가 뜨거웠으며, 원단도 연

초부터 시작되어 봄까지 순조롭게 판매되었다. 닛신보의 2006년 춘하절 쿨 

비즈 판매전은 2005년과 비교하여 10% 증가하였고, 시키보는 30% 증가하였

는데, 판매는 갑자기 떨어졌다. 도요보도 판매 수량은 변동이 없었으나 판매 

실적이나 이익은 2005년을 웃돌았다. 

다만 점포에서의 판매가 긴 장마와 일기 불순의 영향을 받아, 판매전의 후

반은 원단의 판매도 줄었다. 기대하던 추가 판매도 없었다는 말도 있으며, 

유통이 재고를 남길 것이 아닌지 불안 재료가 남았다. 아마도 쿨 비즈 판매



가 2년째가 되어 소비자들이 대충 쿨 비즈 셔츠를 구입한 것으로 짐작되었

다. 

이들을 배경으로 2007년에는 플러스 알파의 쿨 비즈 제안이 중요하리라는 

생각이 모두 일치하였다. 2006년은 패션성이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선염이 크

게 많아져, 기능이 아니라 색, 무늬의 경쟁이었다. 2007년에는 이 뿐만 아니

라 소재의 특징에서도 제안이 많아질 것 같다. 

닛신보는 2007년 춘하절 판매전에서 기능, 소재, 마케팅력 등의 모든 면에

서 플러스 알파를 중요시하여, 2006년보다도 더 좋은 업적을 계획하고 있다. 

예컨대, ‘쿨리쉬(coolish)’ 기획을 더욱 충실하게 하려하고 있다. 지금 판매전에

서는 스타일링을 강조하였는데, 다음 판매전에서는 이를 베이스로 상재(商材)

를 강화한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비즈니스 신(business scene)에서의 섬세한 

요구에 맞추고 있다. 

또한 제직이나 사용 원사 등에서 흡습 속건성이나 통기성을 더 늘린 “쿨 

메소드(Cool Method)”에 “Ag 프레쉬”, “듀얼 클린(Dual Clean)”과 같은 기능 가

공을 짜맞춘 제안 등의 단 한 가지의 소재가 아니라 여러 개의 소재를 짜맞

추는 등으로 강화하고 있다. 

도요보는 형상 기억 가공 소재를 개량하고자 어패럴이나 부자재 메이커 

등과 팀을 짜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셔츠의 깃 모양에만 전념해 온 

상품과 같이, 이제까지 봉제의 어려움을 이류로 제안이 부족하였던 존에서의 

판매를 확산하려고 하고 있다. 

해외 거점을 활용한 특화 소재의 발표도 추진하고 있다. 시키보는 인도네

시아의 멜텍스에서 생산한 실을 활용한 상품군을 강화하고 있다. 전략 소재



만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전략 소재는 극세 폴리에스터를 사용한 

정방 교연사 “드렛셀”, 생분해성 폴리에스터를 사용한 “칵그스”, 세라믹을 이

겨 넣고 뽑은 폴리에스터를 사용한 “트레온” 등이 있다. 2007년 춘하절 판매

전에서는 선염이 2005년 수준을 지키면서 흰색, 무지를 확대시킬 계획이다. 

또한 후지보 텍스타일은 선염을 중국 남통(南通)에서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이제까지 고급 존에 집중적으로 상품화해 왔는데, 중급 존에까지 폭을 넓히

고 있다. 또한 다이와보 노이는 제품 개발뿐이지만, 2층 구조사 “셀비” 등의 

마이즈루(舞鶴) 공장의 특화사를 칭다오즉발용산염직(靑島卽發龍山染織)에서 

제직, 기능 가공한 기능 상품을 확충하여 2005년 이상의 판매를 계획하고 있

다. ♣  

 


